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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피소에서 생활 속 무더위쉼터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 2006년 공공시설 중심 도입 후 금융기관·철도역사 등으로 지속 확대
- 전국 9만 3천여 개소 운영, 이용자 맞춤형 쉼터도 확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물론 금융

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무더위쉼터’로 적극 지

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의 시작은 2006년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이 수립한 폭염종

합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냉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폭염대

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운영했다.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이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무더위쉼

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담당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이

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종합 정책으로 발전했다.

 2006년 도입 초기 2만 448개소였던 무더위쉼터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전국 약 9만 3천 개소가 운영 중이다. 운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용 대상도 노약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소 역시 금융기관, 공

공도서관, 철도역사, 이동노동자 쉼터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공간으로 넓어

졌다. 

< 연도별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단위 : 개)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무더위쉼터 46,681 49,882 57,025 57,223 58,929 61,405 59,754 67,459 93,375  



 특히 최근에는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쉼터 사례가 눈

길을 끌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라면을 제공하는 주민 공유공간 ‘전주 

함께라면’ 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폭염 대피와 복지·소통을 결합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대전 유성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면서 단순한 휴식공간 

제공을 넘어 직종별 멘토링과 상주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특보나 열대야가 지속될 때에는 밤 시간대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폭염특보 시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가는 

무더위쉼터는 약 1만 3천 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이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 제공과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24 및 지방정부 누리집, 

민간 지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력해 냉방기 가동 상태, 안내표지

판 설치 여부, 위치정보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는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기후재난관리과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참고 1  시‧도별 무더위쉼터 현황 (’26.8.11. 현재)

(단위 : 개소)

시도 합 계 공공시설
생활밀착

민간시설

특정대상 이용시설

경로당 등 
이동노동자

쉼터
쪽방, 노숙인 

쉼터 등

합 계 93,375 7,373 15,098 70,495 152 257 

서울 6,799 933 2,098 3,712 27 29 

전남광주 12,922 1,074 1,173 10,614 36 25 

부산 3,594 450 665 2,466 7 6 

대구 2,991 245 899 1,839 2 6 

인천 2,466 256 639 1,565 2 4 

대전 1,399 160 405 828 2 4 

울산 1,502 191 461 845 4 1 

세종 673 76 106 488 1 2 

경기 13,700 914 2,531 10,166 35 54 

강원 5,109 364 1,332 3,394 - 19 

충북 5,442 375 680 4,371 1 15 

충남 7,349 450 817 6,065 6 11 

전북 8,804 614 792 7,381 5 12 

경북 9,777 416 958 8,358 6 39 

경남 9,900 726 1,199 7,936 11 28 

제주 948 129 343 467 7 2 



참고 2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사례 

편의점 기후동행쉼터(서울시) 지하도상가 무더위쉼터 안내도(성남시) 

▷ 기후동행쉼터 CU편의점(16개소)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 평일 24시간 운영

▷ 중앙지하도상가(3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 상가 운영시간 이후에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제주시) 스마트버스쉘터 야간 무더위쉼터(부산시)

▷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7개소)을 무
더위쉼터로 지정

▷ 평일 24시간, 주말·공휴일 12~09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상주인력을 두어 관리 강화

▷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스마트버스정류장 등 26개소)을 야간 무더위 
쉼터로 활용



참고 3  폭염 행동요령


